
- 1 -

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 Tel 02-2630-0144 Fax 02-2630-0141 문의 : 박동욱 연구위원

민주연구원 ‘영남지역 악성 미분양 주택 누적, 

우연 아닌 과거 선택의 결과’ 발간

 ❍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5월 6일(수), 『영남지역 ‘악성 미분
양 주택’ 누적, 우연 아닌 ‘과거 선택’의 결과』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  

  - 이재영 원장은 “주택 미분양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으로, 특히 지방이 71%로 수도권에 
비해 높다”라며, “특히 악성 미분양은 지방에서 85%로 보다 높으며 영남권에 대거 집
중, 수도권 1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우선 대응해
야 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이는 장기 지역성장 외면한 채 
단기 지역경기에 매달렸던 기존 정책 결정의 폐해로, 기존 정책 선택이 누적되어 
현재 미분양 문제를 만들었고 이에 중앙 부처가 작년부터 대응을 시작하여 매입과 
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 ❍ 이번 정책브리핑은 대구, 경북, 경남, 부산의 주택 미분양 현황을 정리하고, 향후 문
제해결을 위한 추진 방향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  - 첫째, 대구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 최대규모로 주택공급관리 실패가 두드려진 상황
이며, 경북은 중소도시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미분양이 누적되었다고 밝혔다.

  - 둘째, 경남은 산업도시 기반 약화로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, 부산은 수요가 유
지되는 지역과 미분양 위험 지역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렸다.

  - 셋째,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단기적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
급이 아닌 ‘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수요 창출’이 핵심이며, 지역경기 활성화를 
위해 주요한 건설부문과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주택부문은 분리한 정책 대응이 
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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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넷째,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, 구체적으로 현 
영남지역 미분양은 우연 아닌 같은 선택이 누적된 결과로 ‘같은 선택은 같은 결과를 낳
는다’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요청했다.

 ❍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“이번 정책브리핑이 이번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
앞두고, 주택 미분양 같은 누적된 과거에서 벗어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지방주도성장 
추진 이유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좋은 참고가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
